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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독도에 사는 동물은 주로 조류(새)와 곤충류이다.

 독도에 살고 있는 동물은 주로 조류(새)와 곤충류이다. 
2009년 6월까지 독도에서 관찰되어 기록된 조류는 모두 
139종에 달한다. 

_ 독도를 번식지로 이용하는 조류

- 독도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독도의 곤충은 2006년까지 93종이 보고되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도는 많은 곤충들의 생물 지리적 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도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
봄에는 갯장대, 여름에는 땅채송화와 갯제비쑥, 

가을에는 해국이 온 섬을 꽃으로 수놓는다.
 독도는 토양의 깊이가 얕아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힘
든 생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생명의 강인함을 볼 수 있는 섬으로 척박한 생태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줄기차게 자라고 활동하는 섬이다.
 

                           땅채송화  

   갯제비쑥                 해국

독도에서 발견된 ‘미생물’은 무엇일까?
 독도는 해양 미생물의 보고이다. 독도 미생물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한하다.
 
 2005년 미생물 과학자들이 독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
계 최초의 신종 세균들을 발견한 뒤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생물 과학자들은 새로 발견된 4개의 세균에 ‘독도니아 동
해엔시스’, ‘독도넬라 코린시스’,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휴
미코커스 플라비더스’라는 신속학명을 붙였고, 국제 미생물 
학회에 보고하여 공인을 받았다.
 독도의 미생물 연구는 새로 개척된 유망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독도에서 발견된 신규 미생물은 항생제, 효소, 
무공해 농약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이 분야의 연구
자들이 분석 작업을 하는 중이다.

<독도니아 동해엔시스 세균>   <동해아나 독도넨시스 세균>

독도의 ‘바닷속 생태계’ 는 어떠할까?  
동해는 난류와 한류가 북위 30~40도 부근에서 
만나는 지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한 해역이다. 
섬이 많은 황해와 다르게 섬이 드문 동해에는 

수산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독도 주변의 어장에서 가장 풍부한 어류로는 오징어, 문
어, 방어, 개복치, 도다리, 붕장어, 돌돔, 도루묵, 산갈치, 
임연수어, 볼락, 우럭볼락, 조피볼락, 가자미류 등의 난류성 
어류와 청어, 명태, 대구, 말쥐치 등의 한류성 어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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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주변 바다에서 풍부한 무척추동물로는 전복, 소라, 
홍합, 밤고둥 등이 있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중요한 수산 
자원의 보고이자 어류의 서식처로서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다. 

독도 화산암의 ‘광물 구성’은 어떻게 
될까?

독도에 분포하는 암석을 보면 독도가 여러 차례
의 화산 활동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광물은 감람석,단사휘석,사장
석,알카리장석,흑운모,자철석 등이 있다. 이 광물들은 대부
분 용암류인 조면암과 화산재가 굳어서 형성된 응회암과 
각력암에서 형성된 것이다.

 독도에 분표된 암석의 층상을 살펴보면 동도와 서도 모두 
조면암, 응회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있다.


